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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보다는 갈등이 성과에 효과적이다? 

 

1961년 미국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을 훈련시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존 케네디 대통령도 CIA의 권고를 받고 계획에 동

의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완벽한 작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수행됐다.  

하지만 쿠바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1400명의 쿠바인을 실

은 배가 피그스만에 도착했지만 단 한 사람도 상륙하지 못한 채 조국을 배신한 이들은 쿠바군에

게 체포되고 만다. 

 

대통령을 포함해 최고의 엘리트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어떻게 완벽한 실패로 귀결될 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까? 독일의 저널리스트 토마스 바셰크는 '팀워크의 배신'에서 피그스만 작전 

실패는 집단의 의견이 천하무적이라는 기분에 젖어 개인 의견을 외면하고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대통령 자문이었던 아서 슐레진저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는 미팅을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의 회의

는 암묵적으로 만장일치를 조장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분위기로 미루어볼 때 누구도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자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케네디 대통령은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할 것이다. 분명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다수가 옹호하기 때문

에, 혹은 상사가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바셰크는 이런 조화로운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화로운 '팀워크'가 오히려 성공의 걸림돌이

라며 갈등 과정을 통해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회사가 관료주의로 점철

돼 있는 사회에서 집단이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집단의 의견에 반박하는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 즉 피그스만 상륙작전처럼 누군가는 분명 작전에 의문을 품었지만 다수와의 갈등을 피

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회사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조화와 합의를 강조하는 유화주의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큰 적이다. 

바셰크 주장에 따르면 유화주의자들은 도전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미루고 결정을 두루뭉실하게 

떠넘긴다. 유화주의자 리더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은 결과가 잘되면 자신의 공이지만 잘못되면 모

두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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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움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뒷담화다. 앞에서는 집단 의견에 동조하는 반면 

뒤에서 속닥거리면서 감히 대놓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풀어낸다.  

 

 그렇다고 갈등이 무조건 조직사회에서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대

를 위한 반대는 피해야 한다. 단 논리적인 방식에 입각한 이견이야말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한다고 바셰크는 지적한다.  

 

 IBM은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따라 중앙 컴퓨터에 무료 공개 운영체제

인 리눅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빅블루(거대 우량기업)로 탄생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금융회

사는 한 직원의 반대로 2006년 모두가 도입하던 주택담보 유가증권을 구매하지 않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갈등이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는 분야는 바로 과학이다. 코페르니

쿠스는 기존 천동설에 대한 의견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바셰크의 주장은 사회의 화목·조화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시각을 시사한다. 갈등 자

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없지만 갈등을 통한 결론 도출은 조화로운 합의 과정보다 더 효

율적일 수 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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